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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재직자의 개인목표에 따른 소명의식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
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금융업, 교육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등) 371명을 대상으로 개인목표와 소명의식에 대한 
측정도구를 기준으로 설문조사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학력에 따라 개인목표의 독자성, 소명의식의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과 의미, 친사회적 지향에 유의미한 차
이가 드러났다. 종교유무에 따라 개인목표의 사회적 책임감, 자원지원, 소명의식의 모든 하위유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직형태에 따라 개인목표의 독자성, 소명의식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담당업무
에 따라서 소명의식의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과 의미, 친사회적 지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개인목표의 자기
주도적 사회관계목표에 해당하는 요인들의 상하 그룹에 따른 소명의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개인목표의 통합
적 사회관계목표의 상하 그룹에 따라 소명의식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개인목표의 통합적 사회관계목표와 소명의식의 
모든 하위요인간의 상관이 높게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재직자의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사회관계목표의 중요
성이 검증되었으며 조직 내에서도 재직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목표를 인생전반에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goals and perceptions of calling.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371 workers(finance, educational service, IT 
service sector) in Metropolitan area.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individuality of personal goals and presence-transcendent summons and purpose & 
meaning, prosocial orientation of perceptions of call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career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resource provision of personal goals and all sub-factors concerning perceptions of 
calling according to religion existence. Also, the individuality of personal goals and all sub-factors concerning 
perceptions of call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organization type and according to their job, the 
presence-transcendent summons and purpose & meaning, prosocial orientation of perceptions of call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oups which have high or low integrative social relationship goals, 
perceptions of call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integrative social 
relationship goals and the perceptions of calling.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workers' perceptions of 
calling, the importance of integrative social relationship goals were verified. And it is necessary to have 
supporting systems to let workers design their life goals through their job in their organization.   

Key Words : Integrative social relationship goals, Perceptions of calling, Personal goals, Self-assertive social 
relationship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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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을 하
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보수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응답이 74%를 차지했다[1].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선
택해서 즐겁게 일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직장인들
의 직업선택 요인도 사명감, 일의 의미, 동기 등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수입이나 안정성 같은 외재적 가치가 더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2].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기 보다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입장
에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자신이 하고 있
는 일에 대한 목표를 재정의함으로써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3]. 이를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한 새로운 목표설정 속에서 일에 대한 내적 동기
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작고 하
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있는 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일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
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러한 인식은 실제 소명
의식과 연관이 높다. 소명은 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
만 현대의 소명개념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열망
과 임무를 가지고 직업을 지향함을 의미한다[4,5]. 소명의
식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루
어졌지만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동물사육사[6], 공무원
[7], 요양보호사[8], 의료사회복지사[9]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명의
식이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직업인들에게 필요한 신념이
며 개인의 직무만족도와 조직의 직무몰입을 높이는데 중
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소명의식은 개인을 어떤 방향으로 강제하거나 추동하
는 외적 원천을 의미하며 특정한 역할에서나 삶의 전체, 
혹은 특정한 삶의 역할에서 개인의 활동이 의미와 목적
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0]. 즉, 소명의식은 일에 대한 동기를 가져다 줄 수 있
으며 동기 중에서도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목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목표
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일에 대한 충만
함과 의미부여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명의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적은 편이나 기존 연구

에서 소명의식은 청소년지도자의 직무만족도에[11], 장애
인에 대한 공무원의 긍정적 태도[7]에 영향을 미치며, 상
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줄이고, 직무열의를 촉진시키는 중
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12]. 하지만 특정한 직업인을 
초월해서 어떤 직업적 특성과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재직
자들의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종교영역을 초월해서 활발하게 논의되
지 못했다. 소명의식은 특정 직업에만 필요한 신념이 아
니라 현대사회의 모든 직업인이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필수적인 믿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목표와 소
명의식간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기에서 리더십을 담당하는 개인목표와 재직자들의 특
성과 소명의식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소명의식과 관
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1.2.1 개인목표 

목표는 원하는 미래 상태와 성과를 표현하고 사람이 
그러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도록 노력하게 준비시킨다. 
개인목표라는 용어는 개인의 활동을 지향하는 목표가 항
상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동기의 
요소를 표현한다[13]. 

목표가 인간의 동기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목표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
한 이유는 목표를 심리적 의미가 거의 없는 일시적이고 
특정한 과업지향적 현상으로 개념화하려는 경향에서 비
롯된다. 

Ford[13]는 동기체계이론에서 개인목표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였다. 첫째 목표는 성취
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사고들이며, 둘째, 원하는 결과
를 얻고자 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
해 다양한 요소들을 조정하거나 결집시키는 것이다. 특히 
재직자와 관련해서 목표는 일 수행과 일 만족 영역에서 
목표와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지
지하였다[14].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기본적인 목표
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유지와 발전,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적 그룹과 다른 사람들을 유지시키고 발전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목표를 자신에게 초점
을 맞춘 ‘자기주도적(self-assertive) 사회관계목표’와 ‘통
합적인(integrative) 사회관계목표’로 나누어 각각 하위의 
4개의 목표로 분류하였다[15]. ‘독자성’과 ‘소속감’은 사
회적 환경에서 개인으로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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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것으로 ‘독자성’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하
고 다른 느낌과 스타일을 갖는 것을 중시하여 다른 사람
들과 비슷해지는 것을 회피한다. ‘소속감’은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적 단위의 통합을 지탱하거나 유지하려는 욕구
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고립, 분리의 감정을 피하는 것
이다. ‘자기결정성’은 자유, 독립성, 선택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압력받고 강요당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
이다. ‘사회적 책임감’은 사회적 규칙, 기대 의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원활한 사회기능을 증진시키고 윤리적 위
반을 피하려고 한다. ‘우수성’은 도덕성, 인지, 물질소유, 
임금, 직업적이나 학문적 성취와 같은 차원에서 다른 사
람보다 낫고자 하는 욕구로 다른 사람들과 불리한 비교
를 피한다. ‘공평함’은 공정함, 정의, 상호의존성, 동등함 
등을 증진시키며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다. ‘자원획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인, 자원, 충고 등 
가치있는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자원을 얻고자하며 사회
적 비난이나 거절을 회피한다. ‘자원지원’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 업무지원, 정서적 지원 등과 같은 자원을 제
공하고 이기적이고 냉담한 행동은 회피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여기의 목표 추구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의 위계 자체
라기보다는 행동일화(behavior episodes)를 넘어서서 추
구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갖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많은 목표를 중요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이라
고 간주한다면 목표들이 우선권 안에서 경쟁하면서 불균
형의 결과로 상당한 불안과 좌절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
[16]. 하나의 중심적인 목표와 확고부동한 추구는 목표가 
획득되어질 때조차도 공허함과 후회감을 들 수 있게 한
다[17]. 

또한 동기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동기를 높이기 위해 
단기 목표와 장기목표, 하위 목표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
하다. 목표를 잘 수행하기 위해 불안 혹은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사람들은 덜 직접적이고 더 멀리 있는 목표보다
는 조절 가능한 단기목표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인 행동유형을 증진시킬 수 있다[18,19]. 동기는 
가장 가까운 하위 목표들의 수행을 위한 즉시의 보상과 
가이드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동기가 가까운 하
위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촉진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위
목표들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시각을 잃지 않
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행동과 장기목표가 일
치하지 않아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20]. 

직업심리학적인 개념인 개인목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재직자의 목
표성향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1,22]. 목표성향을 
개인적인 목표 선호도로 개념화하여 학습성향과 성과성

향으로 측정하여 과업행동이나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재직자의 동기를 향상시켜 궁
극적으로 작업자의 조직 생산성과 직무성과를 높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개인목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Doest, Maes Gebhardt[23]의 연구로 1,036명의 건강관리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을 통한 개인목표 증진과 만족감 
및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을 통
한 개인목표의 증진은 직무태도와 안녕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1.2.2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일반적으로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의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 
소명을 종교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닌 개인이 일을 의미와 
목적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좀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이
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10,24]. Dik과 
Duffy[10]는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자
신의 진로에 대해 만족할 뿐 아니라, 여러 장벽에도 불구
하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밝혔으며, 
Hall과 Chandler[25]는 일과 관련된 깊은 형태의 만족이
나 심리적 성공은 개인이 일을 돈이나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 이상의 것으로 경험할 때 생긴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비종교적 관점으로서 소명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서비스직과 같은 특정 직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져 왔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박용오[26]의 
연구에서 소명의식은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 승진 기회
에 대한 만족, 상급자에 대한 만족, 동료에 대한 만족과 
낮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박한샘[27]의 질적 연구
에서도 청소년 동반자들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나 소진상
황에 있을 때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힘 중의 하나가 소명
의식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2].

김수진[8]은 소명이 사람의 정신 속에서 의식의 형태
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명에 대한 정신적인 확
신의 개념으로 소명의식을 사용하였고, 정은주[28]는 자
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직업에 헌신하며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며 타인들의 신뢰를 받고자 하
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양난미 등[29]은 개인이 자신의 소명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에 일치하고 의미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보다 명확한 진로목표를 세우고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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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진로결정성, 진로결정 편안성, 자기명료화, 진로
선택의 중요성, 삶의 의미와 만족, 일희망, 학업만족 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소명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보다 많은 교
육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며, 지위와 평판에서 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단지 직업이나 
경력으로 파악하는 사람보다 아픈 날도 더 적다[5, 31]. 
더 나아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도전적인 일을 찾
으며[32] 보다 직무 안정성이 높고, 사회적 정의를 믿는 
경향이 있다[33]. 이러한 연구들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감이 강하고, 일을 열심히 하며, 자의식이 있고, 사회
친화적인 것으로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명의식에 대한 정의를 개관
한 Dik & Duffy[10]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
적인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을 진로소명이라고 정의하고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기를 넘어서 기원하는 것으로 초월
적 부름(transcendent summons), 둘째, 목적과 의미
(purpose/meaning)를 이끌어 내거나 보여주는 방향에 초
점을 둔 방식으로 특별한 삶의 역할에 접근하는 것, 셋째, 
동기의 원천으로 타인 지향적 혹은 친사회적(prosocial 
orientation)인 가치를 갖는 것이다. 

초월적 부름에 대해  Duffy와 Dik[10]은 개인의 진로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외적 자원에는 가족의 기대와 
요구, 통제 불가능한 생활환경, 사회적 요구를 포함해서 
세속적 근원이든, 종교적 근원이든 자기 밖으로부터의 추
동,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목적과 의미는 일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넓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하려
는 접근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개념에는 개인적인 적
성과 강점을 발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로인해 얻는 
행복과 만족, 긍정성을 의미있다고[5, 10]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친사회적 지향은 외적인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고[5],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다[24].

국내의 소명관련 척도로는 심예린[34]의 연구로,  Dik 
& Duffy[10]의 연구에서 정리된 소명의 하위차원 세 가
지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판 
소명척도 타당화 연구가 있다. 

1.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재직자의 개인특성에 따른 개인목표와 소명
의식을 조사하고 개인목표와 소명의식과의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재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종교유무, 직급, 조직
형태, 담당업무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개인목
표와 소명의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재직자의 개인목표 수준에 따른 소명의식의 차
이를 분석한다.

셋째, 재직자의 개인목표와 소명의식의 상관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3. 3. 18∼4. 11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 수도권 소재의 재직자(금융업, 교육서비
스업, 정보서비스업 등)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38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누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총 3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sample

Division N %

Gender
male 178 48.0

female 193 52.0

Age

20s 75 20.2

30s 156 42.1

40s 54 30.4

50s and more 27 7.4

School

career

College graduate(A) 42 11.3

 University graduate(B) 222 59.9

Master(C) 107 28.8

Religion
Yes 203 54.7

No 168 45.3

Position

Entry-level 188 50.7

Assistant manager 56 15.1

Manager 60 16.2

Deputy chief & more 67 18.0

Organization 

type

Private enterprise 157 42.3

Public institution 214 57.7

Job

Finance & insurance(a) 22 5.9

Management & clerical 

work(b)
53 14.3

Education & 

research(c)
122 32.9

Social welfare & 

religion(d)
95 25.6

IT(e) 55 14.8

etc 2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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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종교유무, 직급, 
조직형태, 담당업무를 선정하였다. 개인목표와 소명의식
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주된 변인으로 성별, 연령,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종교가 주는 초월
적 존재에 대한 인지와 목적성을 가지는 삶의 방향, 이타
적인 삶에 대한 추구가 개인목표와 소명의식에 차이를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인특성의 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담당업무의 분류는 금융․보험관련직, 경영․회계․
사무직, 교육 및 사회과학연구관련직, 사회복지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등(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나누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고, 개인목표와 소명 요인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
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계수를 이용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목표와 소명의식이 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sample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개인목표와 소명의식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통계검
증에서 사용된 유의수준은 .05이다. 

2.2 연구도구

2.2.1 개인목표 

개인목표 측정은 Ford[13]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목
표 요인에 대한 정의와 예시문항을 번안하고 Ford와 
Nichol이 자신의 연구를 온라인 검사로 설계한
(www.implicitself.com)에서 개인목표 문항을 활용하였다. 
번안은 연구자 2인 및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이중언어
자 1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한 후, 3개의 번역본을 비교하
여 토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 정리하였다. 

Pre-test를 위해 재직자 50명을 대상으로 8개 요인을 
모두 사용한 사전 설문지를 돌렸으나 의미가 없게 묶인 
문항과 요인이 드러났다. 5명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
전 인터뷰한 결과 개인목표 8개의 하위요인 중에 명확하
게 드러난 개념만을 채택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주도적 사회관계목표’와 ‘통합적 사회
관계목표’로 나뉘는데, 전자는 독자성(예: 나는 다른 사람
들과 비슷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결정성(예: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받는 것을 꺼려한다) 등

의 2개 요인을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합적 사회관
계목표는 소속감(예: 나는 사회적 그룹의 일부라는 소속
감이 좋다), 사회적 책임감(예: 비윤리적인 일은 하지 않
으려고 노력한다),  자원지원(예: 다른 사람에게 지지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등의 3개 요인 11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Likert 척도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
인목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당도는 자기주도적 사회
관계목표인 독자성 .57, 자기결정성 .73, 통합적 사회관계
목표인 소속감 .83, 사회적 책임감 .80, 자원지원 .70로 나
타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독자성 .71, 자기결
정성 .71, 소속감 .75, 사회적 책임감 .69, 자원지원 .73이
었다.

2.2.2 소명의식

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Dik, Eldridge와 Steger[35]
가 개발한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를 번
안하여 문항에 활용하였다. 번안은 연구자 2인 및 한국어
와 영어에 능통한 이중언어자 1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한 
후, 3개의 번역본을 비교하여 토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 
정리하였다.

이 척도는 초월적 부름-존재(예: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초월적 부름-
추구(예: 나는 나의 진로 상황에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목적과 의미(예: 나는 일을 
할 때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친사회적 
지향(나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등의 총 23개 문항이다.  

응답은 1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에서 4점 ‘전적으
로 해당 된다’의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에서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별로 다음과 같다. 
초월적 부름-존재의 요인적재량은 .67, 초월적 부름-추구
의 요인적재량은 .67, 목적과 의미 요인적재량은 .63, 친
사회적 지향의 요인적재량은 .66이었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초월적 부름-존재 .85, 초월적 부름-추구 
.86, 목적과 의미 .88, 친사회적 지향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량은, 초월적 부름-추구 .53, 
초월적 부름-존재 .70, 목적과 의미 .80, 친사회적 지향 
.82,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초월적 부름-존재 .83, 
초월적 부름-추구 .89, 목적과 의미 .93, 친사회적 지향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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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개인별 특성에 따른 개인목표, 소명의식 

차이분석

3.1.1 학력에 따른 개인목표, 소명의식의 차이

학력에 따라 개인목표와 소명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개인목표에서는 독자성(F=3.53, P<0.5), 자
기결정성(F=4.27, P<0.5), 소명의식에서는 초월적 부름-
존재(F=7.41, P<0.5), 목적과 의미(F=4.11, P<0.5), 친사회
적 지향(F=7.44, P<0.5) 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인목표의 독자성, 
자기결정성, 소명의식의 목적과 의미 모두 C집단이 A집
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소명의식의 초월적 
부름-존재와 친사회적 지향은 C가 가장 높은 평균값, 다
음으로 B, C의 순서로 평균값이 낮았다.  

[Table 2] Distinction in personal goals and perceptions of 

calling according to school career

Variable Group N M SD F
Verifica

tion

Individuality

A 42 3.33 0.65

3.53* C>AB 222 3.52 0.66

C 107 3.63 0.62

Self-determinati

on

A 42 3.11 0.67

4.27* C>AB 222 3.34 0.66

C 107 3.47 0.70

Belongingness

A 42 3.96 0.57

1.55B 222 3.80 0.60

C 107 3.77 0.66

Social 

responsibility

A 42 4.17 0.50

.91B 222 4.24 0.50

C 107 4.29 0.56

Resource 

provision

A 42 4.24 0.44

2.47B 222 4.07 0.48

C 107 4.12 0.48

Presence - 

Transcendent 

summons  

A 42 2.06 0.71

7.41* C>B>AB 222 2.23 0.67

C 107 2.48 0.72

Search-Transcend

ent summons

A 42 2.53 0.58

.79B 222 2.64 0.73

C 107 2.69 0.72

Purpose & 

meaning

A 42 2.60 0.64

4.11* C>AB 222 2.77 0.64

C 107 2.91 0.69

Prosocial 

orientation

A 42 2.43 0.61

7.44* C>B>AB 222 2.55 0.64

C 107 2.80 0.64

 *P<.05

3.1.2 종교유무에 따른 개인목표, 소명의식의 차이

종교의 유무에 따른 재직자의 개인목표, 소명의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개인목표의 사회적 책임감에서 종교
있음의 평균값은 4.32(표준편차 0.48)로 종교없음의 평균
값 4.15(표준편차 0.5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
의미한 차이(p<001)가 있었고, 자원지원에서도 종교있음
이 종교없음에 비해 4.19(표준편차 0.46)와 4.01(표준편차 
0.48)의 차이로 높았고, 유의미(p<001)했다. 소명의식에
서는 초월적 부름-존재(p<001), 초월적 부름-추구(p<001), 
목적과 의미(p<01), 친사회적 지향( p<001)등으로 모든 
요인에서 종교있음이 종교없음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Distinction in personal goals and perceptions of 

calling according to religion existence

Variable
Reli

gion
N  M SD df T

Individuality
Y 203 3.53 0.65

358.138 -.064
N 168 3.53 0.64

Self-determinati

on

Y 203 3.32 0.69
361.130 -1.079

N 168 3.39 0.66

Belongingness
Y 203 3.84 0.60

350.742 1.017
N 168 3.77 0.62

Social 

responsibility

Y 203 4.32 0.48
335.481 3.038

***

N 168 4.15 0.56

Resource 

provision

Y 203 4.19 0.46
351.070 3.482***

N 168 4.01 0.48

Presence - 

Transcendent 

summons  

Y 203 2.42 0.73
368.803 4.333***

N 168 2.12 0.62

Search-Transcen

dent summons

Y 203 2.77 0.73
367.582 3.951

***

N 168 2.49 0.64

Purpose & 

meaning

Y 203 2.90 0.61
350.791 3.513**

N 168 2.67 0.63

Prosocial 

orientation

Y 203 2.72 0.63
354.574 3.952***

N 168 2.46 0.64

 **P<.01, ***P<.001

3.1.3 조직형태에 따른 개인목표, 소명의식의 차이

조직형태에 따른 재직자의 개인목표, 소명의식의 차이
를 검증한 결과, 개인목표에서는 독자성 항목에서만 사기
업(평균 3.62)이 공공기관(평균 3.46)보다 높고,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었다. 소명의식에서는 초월적 부름-존재
(공공기관 평균 2.42, 사기업 평균 2.10, p<001), 초월적 
부름-추구(공공기관 평균 2.77, 사기업 평균 2.47, p<001), 
목적과 의미(공공기관 평균 2.85, 사기업 평균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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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친사회적 지향(공공기관 평균 2.72, 사기업 평균 
2.46, p<001)의 모든 요인에서 공공기관이 사기업보다 높
았다. 

[Table 4] Distinction in personal goals and perceptions of 

calling according to organization type

Variable type N M SD df T

Individuality
Private 157 3.62 0.60

354.344 2.297
*

Public 214 3.46 0.67

Self-determina

tion

Private 157 3.39 0.63
354.564 1.117

Public 214 3.31 0.71

Belongingness
Private 157 3.80 0.56

357.922 -.143
Public 214 3.81 0.64

Social 

responsibility

Private 157 4.22 0.50
347.919 -.760

Public 214 4.26 0.53

Resource 

provision

Private 157 4.08 0.49
324.844 -.681

Public 214 4.12 0.47

Presence - 

Transcendent 

summons  

Private 157 2.10 0.65

350.457 -4.503***

Public 214 2.42 0.70

Search-Transce

ndent summons

Private 157 2.47 0.69
336.603 -4.242***

Public 214 2.77 0.69

Purpose & 

meaning

Private 157 2.71 0.62
342.036 -2.184***

Public 214 2.85 0.64

Prosocial 

orientation

Private 157 2.46 0.63
340.007 -5.191***

Public 214 2.72 0.64

 *P<.05, ***P<.001

3.1.4 담당업무에 따른 개인목표, 소명의식의 차이

담당업무에 따른 개인목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명의식의 초월적 부름-존재(F=5.895, P<.05), 목
적과 의미(F=4.706, P<.05), 친사회적 지향(F=6.495, 
P<.05)에서 담당업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
는데, 초월적 부름-존재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집단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c, ‘경영 및 사무’의 b집단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소명의식을 보였다. 목적과 의미에서는 IT의 e집단
보다 ‘사회복지’ 관련의 d집단이, 친사회적 지향에서도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c, ‘경영 및 사무’의 b집
단보다 소명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직급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Table 5] Distinction in personal goals and perceptions of 

calling according to their job 

Variable Group N M SD F
Verifica

tion

Individuality

 a 22 3.55 0.56

2.095

 b 53 3.38 0.53

 c 122 3.49 0.67

 d 95 3.64 0.67

 e 55 3.64 0.60

 f 24 3.31 0.78

Self-determina

tion

 a 22 3.24 0.55

2.567

 b 53 3.20 0.61

 c 122 3.35 0.68

 d 95 3.36 0.68

 e 55 3.60 0.69

 f 24 3.18 0.68

Belongingness

 a 22 3.81 0.49

1.801

 b 53 3.72 0.56

 c 122 3.72 0.72

 d 95 3.88 0.52

 e 55 3.97 0.57

 f 24 3.83 0.52

Social 

responsibility

 a 22 4.42 0.51

3.302

 b 53 4.31 0.39

 c 122 4.34 0.54

 d 95 4.17 0.53

 e 55 4.12 0.52

 f 24 4.04 0.47

Resource 

provision

 a 22 4.07 0.31

1.340

 b 53 4.04 0.55

 c 122 4.14 0.42

 d 95 4.14 0.51

 e 55 3.98 0.51

 f 24 4.20 0.46

Presence - 

Transcendent 

summons  

 a 22 2.00 0.64

5.895* d>c>b

 b 53 1.92 0.62

 c 122 2.41 0.73

 d 95 2.42 0.72

 e 55 2.28 0.55

 f 24 2.11 0.62

Search-Transce

ndent summons

 a 22 2.36 0.74

2.538

 b 53 2.53 0.72

 c 122 2.67 0.74

 d 95 2.81 0.69

 e 55 2.58 0.55

 f 24 2.47 0.76

Purpose & 

meaning

 a 22 2.64 0.62

4.706* d>e

 b 53 2.66 0.64

 c 122 2.86 0.58

 d 95 2.98 0.66

 e 55 2.63 0.51

 f 24 2.52 0.77

Prosocial 

orientation

 a 22 2.37 0.62

6.495* d>c>b

 b 53 2.32 0.66

 c 122 2.74 0.59

 d 95 2.78 0.67

 e 55 2.47 0.52

 f 24 2.40 0.7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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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 Individuality 1

2. Self-determination .416** 1

3. Belongingness .020 -.081 1

4. Social responsibility .069 -.029 .258** 1

5. Resource provision .156* -.009 .369** .492** 1

6. Presence - Transcendent summons .075 .023 .154
*

.157
**

.155
**

1

7. Search-Transcendent summons .070 .030 .111
*

.223
**

.256
**

.477
**

1

8. Purpose & meaning .134** .052 .112* .195* .228** .455** .665** 1

9. Prosocial orientation .084 .048 .180** .170** .228** .453** .594** .687** 1
*P<.05, **P<.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goals and perceptions of calling 

3.2 개인목표 수준에 따른 소명의식의 차이

개인목표 수준에 따른 소명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하여 관련 선행연구의 통계방법[36, 37]을 활용하여 개인
목표의 자기주도적/통합적 사회관계목표의 점수를, 사분
편차를 활용해 집단을 분류하였다. 자기주도적/통합적 사
회관계목표 수준이 높은 집단(75%), 자기주도적/통합적 
사회관계목표 수준이 낮은 집단(하위 25%), 자기주도적/
통합적 사회관계목표 수준 중위집단(중위 50%)으로 나누
었다. 이 중,  자기주도적/통합적 사회관계목표 수준이 높
은 상위 25%와 낮은 25%를 각각 상위, 하위 등의 2개 집
단으로 나누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자기주도적 
사회관계목표 수준에 따른 소명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합적 사회관계목표 수준에 따른 소명의식의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6] Distinction in perceptions of calling according 

to integrative social relationship goals level 

Variable Level N M SD df T

Presence - 

Transcendent 

summons  

high 116 2.43 0.76
196.729 -2.990**

low  87 2.13 0.66

Search-Trans

cendent 

summons

high 116 2.89 0.74
194.928 -4.765

***

low  87 2.42 0.66

Purpose & 

meaning

high 116 2.93 0.66
198.803 -4.072***

low  87 2.58 0.55

Prosocial 

orientation

high 116 2.77 0.70
200.194 -4.412

***

low 87 2.38 0.56

**
P<.01, 

***
P<.001

소명의식의 초월적 부름-존재(상위 평균 2.43, 하위 평
균 2.13, p<01), 초월적 부름-추구(상위 평균 2.89, 하위 

평균 2.42, p<001), 목적과 의미(상위 평균 2.93, 하위 평
균 2.58, p<001), 친사회적 지향(상위 평균 2.77, 하위 평
균 2.38, p<001)의 모든 요인에서, 통합적 사회관계목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높았다. 

3.3 개인목표와 소명의식의 상관 분석

개인목표의 사회적 책임감, 자원지원이 높은 재직자일
수록 소명의 초월적 부름-추구, 목적과 의미, 친사회적 지
향이 함께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목표의 
통합적 사회관계목표와 소명의식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재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개인목표, 소명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목표와 소명의식과 어떤 관
계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 주로 조직인사 분야에서의 과업지향과 관련
하여 다루었던 개인목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소명의식 
외에 직업심리학적 입장으로 개인목표 혹은 소명의식을 
다룬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연구 사례도 많지 않다. 
소명의식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상을 특정 직업으로 제한
하여 본 연구들로, 연구결과 역시 일관되지 않았다. 

이에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목
표와 소명의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 재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개인목표와 소명
의식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성별에 따른 개인목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정[3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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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의식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달랐다. 
성별에 따른 소명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특정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김도윤[39], 박용
오[26], 김수진[8]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박주현[4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연령에 따른 개인목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정[36], 조은혜[41]의 연구
에서 고학년 혹은 20대 후반집단의 목표의식이 높게 나
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연령에 따른 소명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장기요
양원의 연령에 따라 소명의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던 정
은주[28]의 연구와는 달랐다. 

학력에 따른 개인목표는 자기주도적 사회관계목표의 
독자성과 자기결정성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높았다. 

소명의식은 초월적 부름-존재, 초월적 부름- 추구, 목
적과 의미, 친사회적 지향 모두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학력에 따른 소명의식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김수진[8], 이은경[11]의 연구와 
일치한다. 

종교유무에 따른 개인목표의 차이는 사회적 책임감과 
자원지원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높았다. 소명의식은 
전 항목에 걸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높게 나타나, 김수
진[8]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개
인목표 가운데서도 통합적 사회관계목표가 높고, 초월적 
에너지에 대한 믿음, 의미있고,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직급에 따른 개인목표와 소명의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
았는데,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은경[11]의 연구
에서는 소명의식 중 목적과 의미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
다. 

사기업과 공공기관 등 조직형태에 따른 개인목표와 소
명의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기업의 재직자는 공공기
관 재직자에 비해 개인목표의 독자성이 높았고, 공공기관 
재직자는 통합적 사회관계목표의 사회적 책임감과 자원
지원이 높았다. 또한 모든 하위 항목에 걸쳐 공공기관 재
직자가 높은 소명의식을 보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성과 사회공헌추구 등의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담당업무에 따른 개인목표의 차이는 없었고, 소명의식
의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과 의미, 친사회적 지향에서는 
업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관련 집단, 교육 및 
연구관련 집단, 경영 및 사무관련 집단 순으로 초월적 부
름-존재, 친사회적 지향이 높았고, 목적과 의미에서도 사
회복지관련 집단이 IT관련 집단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제까지 소명의식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온 상담
자,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자 등의 사회복지 및 상담관
련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는 조직형태를 초월해서 담당
하는 업무에 따라 소명의식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재직자의 개인목표 수준에 따른 소명의식에 차
이가 있었다. 개인목표를 자기주도적 사회관계목표와 통
합적 사회관계목표로 나누고, 상위 하위로 집단을 나누어 
소명의식을 본 결과, 자기주도적 사회관계목표 수준에 따
른 소명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통합적 사회관계 
목표에서는 소명의식의 모든 항목에서 상위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다. 소속감, 사회적 책임감, 자
원지원 등의 통합적 사회관계목표가 높은 재직자는 소명
의식이 높아, 개인의 목표 중에서도 어떤 목표가 소명의
식과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있어 특정한 직업인의 영
역을 초월해 개인목표 수준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셋째, 재직자의 개인목표와 소명의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인목표의 사회적 책임감, 자원지원, 소명의식의 
초월적 부름-추구, 목적과 의미, 친사회적지향 사이에 정
적인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재직자의 개인목표와 소명의
식은 학력, 종교유무, 조직형태, 담당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통합적 사회관계목표 수준이 높으면 소명의식
도 높았고, 개인목표와 소명의식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서울과 수도권의 재직
자로 직종도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 모든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과 직종을 다양화
하여 표집을 늘리고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따라 개인목표와 소명의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목표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이론들을 발
전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의 적극적인 비교와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연구를 통해 재직자들이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목표지향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갖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향하는 다양한 목표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일에 대한 동기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명의식이 성직자와 같은 종
교인이나 의사와 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인, 특정 전문직
업인 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 직업인에게도 삶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진로로서의 ‘일’에 동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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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에 비해 사기업의 재직
자들은 소명의식이 낮은 결과를 볼 때, 효율성과 성과 위
주의 사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은 일에 대한 소명의식
을 갖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특히 통합적인 사회
관계목표를 지향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조직구성원들에게 봉사 등 사회공헌을 
고무하는 조직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
는 조직구성원들에게 나눔을 통해 사회로부터 받은 자원
을 환원하는 의미있는 가치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통해 소명의식을 일깨우
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업 내에서도 개인의 목표를 반영할 수 있
는 조직의 목표설정과 더불어 일 안에서 직접적인 동기
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신의 
일에 대한 목표를 새롭게 의미화하고 긍정적 의미를 부
여하는 잡 크래프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리더들
이 재무적 성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의미있는 목표 제시
에 주력하고 직원들에게 물질적 보상과 더불어 따뜻한 
메시지 전달과 인정 등을 통해 직원이 일의 의미를 실감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3]. 이러한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재직자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사회적 관계라는 큰 그림 안에서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재인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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